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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아트쇼 '내재율' 출품 김태호 원로 인터뷰 "수없이 칠하고 긁어내며…"

한국 화단의 김태호 원로 작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A 아트쇼에서 작품 '내재율'을 통
해 한국 단색화의 묘미를 보여줬다.

나무를 깎아만든 이재효의 조각 작품을 관람객이 감상하고 있다. 이재효씨는 한국의 심요
갤러리 작가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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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LA 아트쇼에 '단색화' 대표작가로 참가, 작품 '내재율'(Internal Rhythm)로 호
응을 받은 한국의 원로 김태호 작가는 "한국 현대화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보람을 표현했다.

  
단색화는 이미 세계 화단에서 유명 미술사조가 되어 예술 한류에 큰 물결로 편승하고 있다는
그는 "작품 내면에 담겨있는 정서적 순화력 때문"이라고 단순화의 인기를 설명한다.

  

SM 갤러리의 사이먼 권대표는 김태호 작가 외에도 마리킴(사진), 오세열 등 한국의 인기 현
대화가 다수의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아트쇼에서도 SM 갤러리 대표작가로 VIP 라운지 곁 주요 전시공간에 작품을 선보인 김
태호 작가의 '내재율'은 많은 관람객의 주목을 끌었다. 특별히 다수 뮤지엄 관계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전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주목에 반가움을 표하며 "수없이 색을 칠하고 긁어내며 오랜 시간 캔버스 앞에서
도 닦는 마음으로 작품을 제작해 왔는데 창작 행위 중 쌓인 심연의 깊이가 관람자에게 포착
됐다는 것은 환희"라고 기쁨을 표했다.

  
80ㆍ90년대 형상 시리즈와 종이 작업을 거쳐 가로 세로로 수십가지 색을 바르고 깍아내는
'내재율' 시리즈에 천착하고 있는 김태호 원로는 '지워내며 드러내는 역설의 구조'를 통해 마
음의 심상을 표현하는 작가. 

  
LA 아트쇼 프로듀서인 킴 마틴데일은 "김태호 작품 앞에 서면 깊은 산중에서 나무 향기 맡으
며 메디테이션을 하는 느낌"이라고 평한 바 있다. 홍익대학에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던 그는 "좀 더 창작에 열중하기 위해 가르치는 일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현재 근황을
설명한다.

  
최근 파주에 형성된 아티스트 빌리지에 스튜디오를 짓고 있다는 그는 "새 공간에서 탄생시
킬 창작의 꿈을 꾸고 있다"고 부언한다. 
 
킴 마틴데일을 포함 많은 열정적 콜렉터를 확보하고 있는 그는 "한국에는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작가가 매우 많다"고 한국 현대화의 월등하게 돋보이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신한다. 
  

"한 나라의 예술이 발전하려면 예술가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며 기업 후원과 정부
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화가들도 세계로 나가 작품 홍보에 열정을 가져달
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한인 작가들 독특한 작품성 호응

  
10일 개막 14일까지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A아트쇼에는 '단색화'등 많은 한인 화가의 작
품이 선보여, 개성있는 작품성으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보다 통로와 전시면적이 넓어진 공
간에서 펼쳐진 이번 아트쇼에는 5일간 8만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통계됐다.

'갤러리 박'의 안소현 디렉터(왼쪽)가 박종혁 큐레이터와 함께 김창영씨의 모래 작품과 박진
성씨의 '한국의 아버지'를 표현한 정감있는 조각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영씨의 작품은
실제 모래를 나무 패널에 바른 후 오일로 그림을 그려 모래위 흔적을 사실적으로 표현, 호
응을 얻었다.



LA의 두아르테(DoArte)갤러리 대표 수잔 황(오른쪽)과 디렉터 최윤정씨는 한인작가 뿐 아
니라 캘스테이트 LA의 마크 스티븐 그린필드교수 등 주류 화단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눈길
을 끌었다.

시메이 갤러리(대표 메이 정)에 많은 관람객이 독특한 작품성의 박선기, 황선태, 김동요, 이
환권 등 한국 화단 대표적 작가의 작품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